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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중흥건설 경리부사장)양성

자씨 장남 광희군 장유진이숙자씨 장녀

효정양27일(토) 오전 11시 50분 광주시

서구광주홀리데이인호텔 3층로즈홀

▲조용대(서광주세무서 근무)곽혜숙

씨장남우진군이희만원미자씨장녀은

솔양28일(일) 낮 12시30분서울강남더

채플앳청담 3층커티지홀

▲하태옥(전 여수경찰서장)김태연씨

장남 일군 장윤식김오례씨 장녀 수희양

6월 3일(토) 오후 1시 광주시 서구 치평

동라붐웨딩홀 2층모던홀

▲신영숙씨 장남 김효민군 안효윤박

용자씨 딸 지민양6월 3일(토) 낮 12시

30분 순천 에코그라드호텔 3층 그랜드볼

륨

▲인성고 총동문회(회장 노익균) 가족

한마당 동행28일(일) 오전 9시광주인

성고등학교잔디구장

▲재광영암군향우회(회장 조성희) 제

67회 정기총회25일(목) 오후 6시 30분

광주시 남구 백운동 프라도호텔 3층 에메

랄드홀 0626546600 문의 박미석 사무

총장 01036403308 위성운 총무국장

01036049292

▲동래정씨 광주종친회(회장 정진원)

2017년정기총회30일(화) 오전 11시광

주시 동구 대의동 광주무등고시학원 301

호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

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

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

1366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

음건강주치 운영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무료

상담 0626543802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북구지

역주민(성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

건강상담및교육진행 만성정신장애인대

상 가정 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0622675510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

영)자살! 숨기지 마세요! 주위사람과 대

화하세요! 정신건강및자살위기상담전화

15770199 0626001908(담당자 조우

상)

▲지역주민의정신건강을위한열린마

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지역주민의정신건강을위한무료상담

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

연 약물 도박 인터넷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후돌

봄이용안내방과후돌봄이필요한아동

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

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

5229976

▲화순효사랑노인복지센터무료방문

목욕중풍이나치매등의병으로고통받

는화순거주노인들의무료방문목욕서

비스를원하시는분 0613738865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중장년세대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 참가자스마트워크

&오피스(매주 월요일 오전 10시12시)

중년들의 몸펴기운동(매주 월요일 오후 2

시4시) 생애설계 이해와 방향(매주 목

요일오후 2시4시) 장소광주광산구소

촌동 2322 광주시공무원교육원 4층 강

당문의 0626005242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

구에관심많은사회인야구단원모집 주

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청년부 회

원숭조돈종과유네스코세계인류문화

유산 종묘사직대제 조선왕조 500년 문

화역사를 함께할 전주이씨 또는 완산이

씨 문의 광주전남청년이화회장 이철환

01036011422

▲오기탁씨 별세 철호(광주남부경찰서

수사과장)씨 부친상발인 25일(목) 조선

대학교병원장례식장 2층제1분향소 062

6128366

▲이만호씨별세돈삼(전남도대변인실

주무관)씨 부친상발인 26일(금) 광주시

북구 우산동 구호전 장례식장 062960

4444

생활게시판 여러분의생활정보를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동구금남로238 광주일보생활게시판담당자앞으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동문회

종친회

향우회

알림

모집

부음

풍수(風水)라는 게 믿기 쉬운 이론은

아닙니다 죽은다음에야그맛을알기때

문이지요 과학적으로 엉뚱한 얘기라고밖

에할수없는게풍수이지만 그럼에도불

구하고조상대대로경험하고믿어왔던것

이므로무시할수없는 게바로이풍수라

는겁니다

광주일보제5기 리더스아카데미가지난

23일광주시서구치평동라마다플라자광

주호텔에서열렸다이날강사로초청된조

용헌건국대석좌교수는이같은말로강의

를시작했다 풍수지리학자인조교수는 1

시간30분동안진행된이날강의에서수강

생들이관심을갖는풍수에관한이야기를

다양한사례를들어가며풀어나갔다

풍수는 음양론(陰陽論)과 오행설(五行

說)을 기반으로 땅에 관한 이치를 깨닫는

논리구조다

예로부터자손들이조상의덕을보려고

묏자리를 찾기 위해 풍수를 많이 이용했

다 현대사회에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찾

을수없는 구닥다리 관습이지만아직까

지풍수론에의지하고있는사람들을심심

찮게찾아볼수있다

집안에 누군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땅속에 묻으면 열흘 내 직계가족의 꿈에

망자가나타난다고합니다환한모습으로

나타나면 잘 들어간 거고 왠지 우울한 표

정이 보이면 잘 못 들어간 거라고 판단합

니다 망자가나타나는꿈을꾸는것은본

인들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

는 개개인의 판단이지요 생(生)과 사(死)

의 순간은 이렇듯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현상입니다

조교수가얘기하는명당은 잠을잘잘

수 있는곳이다 살아서나죽어서나 사람

은좋은맥(脈)과 기(氣)가있는곳에서살

아야한다 백커피가불여일숙이라 커피

백잔보다잠한번자는게더좋다는의미

다명당은첫째건강해야하고 건강을위

해서는 무엇보다 잠을 잘 자야 한다는 게

조교수의지론이다

그는명당을찾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으로마사토를제시

했다 비석비토(非

石非土) 돌도 아니

고 흙도 아닌 희끄

무레한 돌가루가

된흙을이야기하는

데 땅을 파다가 이

마사토가나오면그

곳에집을짓던지묏자리를써야한다 묏

자리를 팔 때 포크레인을 가져다 놓고 파

는 사람들을 보면서 상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하는것도이때문이다

할아버지가 증조부 묘를 문필봉(文筆

峰산의 모양이 붓끝처럼 뾰족할 때 불리

는 지명)에 썼다고 해요 모후산이 바라보

는곳인데그때지관(地官땅을선정할때

지질과 길흉을 판단하는 사람)이 4대째에

문장가가 나온다고 했답니다 지방대를

나온 스펙으로 신문 칼럼을 쓰며 먹고 사

는게제가생각해도쉬운일이아닌데 조

부가논열마지기주고배팅을잘하신거

죠

집터가좋지 않은경우도 있다 과거 전

쟁터였거나대형사고로사람이많은죽은

터는 피해야 한다 공동묘지였던 곳에 택

지개발을한다면서아파트나건물을 짓기

도하는데안타까운일이다

풍수지리학자이면서 칼럼니스트 동양

학자 불교학자이기도 한 조 교수는 풍수

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중간 중간 정치

와경제계인사들의사주팔자와관련된이

야기를전해주며시선을모으기도했다

풍수를 연구하다 보니 재벌이 된 기업

가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습니다 다들 불

쌍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도 나

한테무얼 요구하려하나 걱정만하고있

습니다전부가돈으로맺어진관계들이거

든요 돈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움직이려

하지않아요

조 교수는 또 정치인들의 태몽과 가계

내력등을전해주며 적선이있어야본인

이든 후대 일이 잘 풀린다고도 이야기했

다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은 돈을 어

디에 써야하는지 몰라서 박근혜 전 대통

령은성공을위해흘려야할세가지인피

와 땀 눈물 중에 땀을 안 흘려 마지막이

좋지않았다고해석했다

정치철학은 딱 한가지입니다 이익이

생기면 독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의전에

도취해서도안됩니다경제역시마찬가지

에요그런점에서정치인이나기업인들에

게 풍수는 중요합니다 풍수라는 게 단순

히땅만보고명당을찾는게아니에요 사

람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풍수는단순한명당찾기아니라사람관계등모든것과통하죠

지난 23일광주시서구치평동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열린 광주일보제5기리더스아카데미에서풍수지리학자조용헌교수

가풍수와사주에관한강의를하고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일보리더스아카데미강연조용헌풍수지리학자

편히잠들수있는곳이명당전쟁터묘지등흉지집터로안좋아

적선할 줄 알아야일술술풀려  정치인기업인에풍수는중요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53) 대장이 광주시민과의

약속을지켰다

지난 19일 오전 8시(한국시간 오전 11시15분) 셰르파와 함

께세계제4위 고봉로체(Lhotse8516m) 정상에오른김대

장은희박한공기속에강풍이심하게불어서있기조차힘든

상황에서가쁜숨을몰아쉬며 임을위한행진곡을불렀다

김대장은정상도전직전인지난 14일 광주일보와전화통

화에서 518 37주년을 기념하고 5월 정신을 기리며 영령들

을 추모하기 위해 등정일을 18일로 잡았다며 정상에 오르

면 9년만에 518 기념식에서제창하게된 임을위한행진곡

을 부르겠다고다짐했다 광주일보 5월 16일자 22면

비록악천후로인해정상등정일은하루미뤄졌지만 임행

진곡을부르겠다는약속을지킨것이다 정상동영상은함께

등정한 셰르파가 촬영했다 영상은 광주일보 페이스북 페이

지(wwfacebookcomkwangjucokr)에서볼수있다

히말라야 8000m급 14좌완등에도전중인김대장은이번

등정으로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8000m급 10개 봉에 오

르는대기록을세웠다 14좌완등까지는다음달도전예정인

낭가파르밧(8125m)을포함해 4개봉만남았다

정후식기자who@kwangjucokr

로체정상에울려퍼진 임을 위한행진곡

영화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 역으

로유명한영국배우로저무어가 23일 별

세했다 향년 89세

무어의 가족은 성명을 내고 그가 짧은

암 투병 끝에 스위스에서 눈을 감았다고

밝혔다

런던외곽에서경찰관의아들로태어난

그는 1960년대 TV 드라마시리즈를통해

이름을알렸다

그를세계적인스타로발돋움하게한작

품은 단연 007 시리즈다 그는 1973년

007 시리즈의 죽느냐사느냐(Live And

Let Die)의 주인공을맡은후 1985년 뷰

투어킬(A View to a kill)까지 7편의본

드시리즈에출연하면서세계적인스타로

발돋움했다

숀코네리 조지 라젠비의뒤를이어 45

세의 나이에 3대 제임스 본드가 된 그는

57세까지 12년에 걸쳐 본드 역할을 소화

하며 역대 최다 제임스 본드로 이름을 올

렸다

그는 생전 내 연기의 범주는 왼쪽 눈

썹을 치켜올리는 것과 오른쪽 눈썹을 치

켜올리는것 양쪽눈썹을움직이지않는

것등 3가지로나눌수있다고말한것에

서 드러나듯 눈썹을 치켜올리는 특유의

표정을 전매 특허 삼아 바람둥이 스파이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며 인기를

누렸다

그는 1999년에는영국여왕으로부터대

영제국커맨더훈장(CBE)을받았고 1991

년부터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친선대사

로활동하며기금모금활동을한것을 인

정받아 기사 작위를 받았다 그는 말년에

는거위간의식용에반대하는등동물보

호에도앞장섰다

평생 4차례 결혼한 그는 3번째 부인인

이탈리아배우루이사마티올리사이에아

들둘 딸하나등 3자녀를뒀다

연합뉴스

굿바이 제임스본드

단순한 사내 동호회 활동을 넘어 동료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낼수있어뿌듯합니다

KT(회장 황창규) 호남네트워크운용본부 사내 동호회 올인

빌리아드(회장 김대홍) 회원들이 24일 오전 광주시 남구 서동

무료급식소 개미꽃동산을방문해배식봉사를펼쳤다

올인빌리아드는KT사내직원37명이모여매주당구를즐기

는당구동호회다이들은올해2월부터매달 1차례씩무등산정화

활동과배식봉사등지역사회나눔활동을꾸준히이어오고있다

이날도회원들은그동안모은동호회비에사비를보태쌀 20

여 포대를 구입해 개미꽃동산에 후원했고 지역 독거어르신

500여명을대상으로한무료급식배식을도왔다

김대홍올인빌리아드회장은 동호회회원들과취미활동외

에보다의미있는시간을가져보고싶어정기적인봉사를시작

하게 됐다며 지역민에게 받은 사랑을 되돌려준다는 의미를

담아다양한사회공헌활동을이어가겠다고다짐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KT 올인 빌리아드 동호회배식봉사

김홍빈대장 등정하면부르겠다 약속지켜

007 최다 출연로저무어별세

조용헌교수

다산연구소(이사장 박석무사진)와 강

진다산실학연구원(원장 김도형)은 오는

26일 오후 1시50분 강진아트홀에서 경세

유표 저술 200주년 기념 학술강좌를 개

최한다

이번 학술강좌는 1801년부터 1818년까

지강진에서유배생활을했던다산정약용

이 그의 대표 경세서인 경세유표를저술

한것을 계기로열린다 그때가 1817년으

로 올해가 200주년이

다

다산은 개혁하지 않

으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절박감과

뜻있는 선비로서 방관

할 수 없다는 사명감

에 오래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자!(新

我之舊邦)취지로 경세유표를저술했다

이날행사는박석무이사장의기조발표

다산 정약용 강진에서 새로운 나라를 설

계하다를 시작으로 ▲정호훈 서울대 규

장각 연구원(조선후기 국가 개혁론의 전

통과 경세유표) ▲김용흠 연세대 국학연

구원(경세유표를 통해 본 복지국가의 전

통) ▲김태희 다산연구소 소장(다산 정약

용의 군주론과 그 현재적 의미) ▲김선희

이화여대인문과학원연구교수(이후의경

세유표누가 경세유표를 읽었는가) 등 경

세유표에 담긴 개혁복지군주론과 영향

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이후 학자들과

군민들이 함께 토론과 담화의 시간이 진

행될예정이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다산 강진에서새로운나라설계하다

내일강진아트홀 경세유표저술 200주년 기념학술강좌


